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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unmarried mothers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life satisfaction.

          

          
            Methods: 
            Using data from ‘2019 survey of unmarried mother’, we examined pregnancy-related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physical and mental health-related factors. Based on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in South Korea, we classified the study participants into adolescent unmarried mothers and adult unmarried mothers, using 24 years of age as the criterion. We conducted chi-square tests, t-test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levels of housing satisfaction, better subjective health, stronger parenting efficacy, and a positive social parenting environment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ife satisfaction among unmarried mothers. Conversely, elevated levels of stress and depression are linked to reduced life satisfaction. Stress and depression, parenting self-efficacy, and housing satisfaction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groups of unmarried mothers.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recomme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s aimed at managing the life satisfaction of unmarried mothers. Furthermore,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suitable housing, parental skill education programs and a systemic support, enabling unmarried mothers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health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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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혼모는 국제적으로 법적 결혼의 틀을 벗어나 자녀를 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넓은 의미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혼, 별거, 이혼 또는 사별의 상태에서 임신, 출산, 임신중절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Cho, 2004).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서 미혼모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미혼모라는 용어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경우를 의미하나, 정확한 정의나 법적 기준은 국가 및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통계청의 통계용어사전에서는 아이의 어머니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이며, 18세 이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법적으로 미혼인 친모를 의미한다(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혼모는 통계청의 미혼모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미혼모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197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미혼모 출산율은 10% 미만이었으나, 1995년에 23% 정도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OECD, 2022).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와 같은 남미 국가는 70% 이상이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 역시 50% 이상의 높은 미혼모 출산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출산 중 미혼모의 출산건수는 2021년 20,345명(7.8%)이었다(Statistics Korea, 2022).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개인이 가지는 삶에 대한 기대가 실제 삶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삶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현실사이의 간극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Park & Park, 2023). 이는 개인의 복지와 안녕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삶의 객관적 조건들을 반영하는 특징을 지닌다(Pollmann-Schult,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는 다양한 차별 경험과 낮은 사회적 지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요인으로 기혼 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Kim, 2020; Pollmann-Schult, 2018). 한국의 미혼모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공적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기혼 여성에 비해 임신 인지 및 초진 시기가 늦고, 산전ㆍ산후 진찰률이 낮으며 산후 우울 경험률도 높았다(Byoun et al., 2019; Sung et al., 2015). 또한 미혼모는 출산을 반대하는 원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미혼모들의 정신 건강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ng & Kim, 2016; Park & Lee, 2017). 미혼모의 56.0%는 직업이 없었고, 6.6%만이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고용 상태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월평균 가계소득보다 훨씬 적은 최소 생계비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Byoun et al., 2019; Lee et al., 2018)은 미혼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주관적 건강을 악화시킨다(Park, 201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는 대부분 홀로 양육하면서 양육의 실패를 경험하고, 외로움, 낮은 자존감, 낮은 양육효능감과 우울, 높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20; Oh & Kim, 2018; Joseph & Bance, 2021). 또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만족도가 낮고, 양육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Kim & Kim, 2020; Sung et al., 2015). 반면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산후 우울이 감소되고, 직업교육,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주관적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1; Kim & Cho, 2020).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의미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전체 미혼모의 약 7∼10%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청소년 미혼모는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부족하여 성인 산모에 비해 산후 우울 경험률이 높았고(Figueiredo et al., 2006), 임신과 출산 전ㆍ후 불균형한 영양 섭취, 불충분한 산후조리, 부모의 출산 반대 등으로 인해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18).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69.6%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Kim, 2010), 성인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Sung & Kim, 2016).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지지,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2013). 24세 이하의 미혼모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과도기인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며(Arnett, 2000), 이 시기의 미혼모는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성인 미혼모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업, 주거마련 등 자립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은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와 특정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예를 들어, Kim과 Cho (2020)는 미혼모의 자립 의지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일부 변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Nam (2013)은 청소년 미혼모(14세-24세)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지지,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집단과 제한된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Bronfenbrenner (2005)의 생태학적 모델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생태학적 모델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미시체계(가족, 친구, 이웃 등), 중간체계(가정과 이웃, 부모와 학교 등), 외체계(정책 및 사회서비스, 대중매체 등), 거시체계(사회적 편견, 성역할 기대 등)가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이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즉, 개인적 요인(양육효능감, 우울 등), 대인적 요인(가족 및 파트너의 지원 등), 정책적 요인(고용 상태, 공공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공통 요인과 다른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와 24세 초과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Fig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unmarried mothers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미혼모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4세 이하 미혼모(이하 청소년 미혼모)와 24세 초과 미혼모(이하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대인적, 정책적 요인이 각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미혼모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개인적, 대인적, 정책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와 주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미혼모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미혼모에게 수집한 미혼모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미혼모 온라인 카페와 시설과 거점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동의한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임신 및 출산, 돌봄 및 양육, 경제, 학업 및 직업훈련, 주거,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조사 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무응답,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온라인 조사로 수집한 응답자 전수인 1,247명의 원자료를 연구대상자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1,247명의 양육 미혼모 응답자 중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252명, 24세 초과 성인 미혼모는 995명이었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으로, 대상자의 연령, 고용 형태, 양육환경 등 변수가 총 18개일 때 산출된 표본수는 183명으로 본 연구대상자 1,247명은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미혼모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를 의미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의미하며, 성인 미혼모는 24세 초과 성인 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의미한다.

      

      
        3. 연구 도구
        
          1) 개인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월평균 소득, 주거만족도,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 우울, 양육 아동의 수, 양육효능감, 고용의 형태, 주거 형태, 산전 진찰 횟수, 산후 우울을 파악하였다. 연령은 만나이를 사용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회귀분석 투입을 위해 로그로 치환하였다. 주거만족도는 ‘현재 살고 계신 곳(주거시설, 위치, 환경 등)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현재 전반적인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안좋다∼매우 건강하다)로 측정된 값을, 스트레스는 4점 리커트 척도(거의 느끼지 않는다∼대단히 많이 느낀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원자료에서 우울은 11문항의 축약형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울증상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Chon et al., 2001). 이를 0점에서 3점 리커트 척도로 11문항의 단순 합계 점수로서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원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였다. 양육 아동의 수는 ‘현재 기르는 자녀의 출생연도를 적어주십시오’라는 문항에 응답한 아동의 수를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잘 기르고 있지 않다∼매우 잘 기르고 있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자영업/무급, 무직 4가지로 측정하였다. 주거 형태는 독립 주거, 가족과 동거, 사회복지시설 거주 3가지로 측정하였다. 산전 진찰 횟수는 받지 않음, 1-5회, 6-10회, 11-15회, 16-20회로 재분류하였고, 산후 우울은 ‘예’, ‘아니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2) 대인적 요인
          가족의 지원, 파트너의 지원은 ‘예’, ‘아니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3) 정책적 요인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험, 직업 교육은 ‘예’, ‘아니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임신 관련 차별 경험은 동료들의 따돌림, 권고사직, 승진이나 업무 배치에서의 불이익,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의 5가지 차별을 경험했는지 질문에 각각 ‘예’, ‘아니오’로 측정된 값이 하나라도 ‘예’가 있을 경우 차별 경험으로 재분류하였다. 양육환경은 ‘귀하는 우리 사회가 여성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다∼매우 좋은 환경이다)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매우 만족)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 형태로 제공받아 분석에 투입되었다.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2019-33)의 승인을 득한 후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집되었다. 온라인 카페, 거점기관 등을 통해 조사대상 미혼모를 모집하여, 대상자가 조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를 결정한 뒤, 직접 조사 참여 URL을 전달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컴퓨터 혹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임신 및 출산, 돌봄 및 양육, 경제, 학업 및 직업훈련, 주거, 가족 및 주변 관계,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응답이나 결측치가 없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요 변인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값 등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각 집단별 개인적, 대인적, 정책적 요인과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χ² 검정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개인적, 대인적, 정책적 요인별 차이
        개인적 요인으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미혼모 집단은 252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21.39(SD: 2.15)세로 성인 미혼모 집단의 평균 연령인 33.61(SD: 6.00)세와 12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성인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1.32(백만원)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1.00(백만원)보다 많았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집단은 성인 미혼모 집단보다 주거만족도(2.79점), 주관적 건강(3.10점), 양육효능감(2.65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스트레스(2.80점), 우울(26.01점)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 미혼모의 직업은 무직(71.4%), 기간제(13.5%), 정규직(8.7%), 자영업(6.4%)의 순으로, 성인 미혼모의 무직(44.2%), 정규직(27.0%), 기간제(17.1%), 자영업(11.7%)에 비해서 무직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주거의 형태도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시설 거주(41.3%)가 많은 반면, 성인 미혼모는 독립 주거(44.3%)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산전 진찰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 미혼모가 11.1%, 성인 미혼모가 12.1%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 미혼모의 산후 우울 경험(85.7%)은 성인 미혼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인적 요인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의 지원(29.4%)은 성인 미혼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파트너의 지원은 성인 미혼모(10.5%)가 청소년 미혼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둠, 차별의 경험은 청소년 미혼모가 각각 64.3%, 17.1%로 성인 미혼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양육환경은 청소년 미혼모(1.64점)가 성인 미혼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미혼모(3.63점)가 성인 미혼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247)

          
          

        

        
          
            
              	Factors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252)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995)
              	t or χ2
              	
                p
              
            

            
              	n(%) or Mean±SD
              	n(%) or Mean±SD
            

          
          
            	Age(yr)
            	21.39±2.15
            	33.61±6.00
            	-31.82
            	<.001
          

          
            	Monthly income(10 thousand Korean Won)
            	100.19±82.05
            	132.15±92.16
            	-5.02
            	<.001
          

          
            	Satisfaction with housing(score)
            	2.79±0.82
            	2.58±0.89
            	3.33
            	.001
          

          
            	Perceived health(score)
            	3.10±1.04
            	2.86±0.94
            	3.56
            	<.001
          

          
            	Stress(score)
            	2.80±0.77
            	2.75±0.80
            	0.78
            	.434
          

          
            	Depression(score)
            	26.01±8.03
            	25.89±8.13
            	0.22
            	.829
          

          
            	No of children
            	1.06±0.28
            	1.16±0.47
            	-2.99
            	.003
          

          
            	Parenting efficacy(score)
            	2.65±0.71
            	2.52±0.65
            	2.59
            	.010
          

          
            	Type of employment
            	Employee
            	22
            	(8.7)
            	269
            	(27.0)
            	65.75
            	<.001
          

          
            	Worker
            	34
            	(13.5)
            	170
            	(17.1)
            	
            	
          

          
            	Self-employed
            	16
            	(6.4)
            	116
            	(11.7)
            	
            	
          

          
            	Unemployed
            	180
            	(71.4)
            	440
            	(44.2)
            	
            	
          

          
            	Type of residence
            	Independent living
            	59
            	(23.4)
            	441
            	(44.3)
            	36.64
            	<.001
          

          
            	Living with family
            	89
            	(35.3)
            	251
            	(25.2)
            	
            	
          

          
            	Institution
            	104
            	(41.3)
            	303
            	(30.5)
            	
            	
          

          
            	No of Antenatal care
            	never
            	28
            	(11.1)
            	120
            	(12.1)
            	3.52
            	.475
          

          
            	1-5
            	54
            	(21.4)
            	203
            	(20.4)
            	
            	
          

          
            	6-10
            	97
            	(38.5)
            	414
            	(41.6)
            	
            	
          

          
            	11-15
            	41
            	(16.3)
            	168
            	(16.9)
            	
            	
          

          
            	16-20
            	32
            	(12.7)
            	90
            	(9.0)
            	
            	
          

          
            	Postpartum depression
            	No
            	36
            	(14.3)
            	206
            	(20.7)
            	5.30
            	.021
          

          
            	Yes
            	216
            	(85.7)
            	789
            	(79.3)
            	
            	
          

          
            	Family's support
            	No
            	178
            	(70.6)
            	781
            	(78.5)
            	6.99
            	.008
          

          
            	Yes
            	74
            	(29.4)
            	214
            	(21.5)
            	
            	
          

          
            	Partner's support
            	No
            	230
            	(91.3)
            	891
            	(89.5)
            	0.66
            	.418
          

          
            	Yes
            	22
            	(8.7)
            	104
            	(10.5)
            	
            	
          

          
            	Quitting job due to Pregnancy
            	No
            	90
            	(35.7)
            	167
            	(16.8)
            	44.04
            	<.001
          

          
            	Yes
            	162
            	(64.3)
            	828
            	(83.2)
            	
            	
          

          
            	Job training
            	No
            	188
            	(74.6)
            	625
            	(62.8)
            	12.32
            	<.001
          

          
            	Yes
            	64
            	(25.4)
            	370
            	(37.2)
            	
            	
          

          
            	Discrimination
experience
            	No
            	209
            	(82.9)
            	724
            	(72.8)
            	11.05
            	.001
          

          
            	Yes
            	43
            	(17.1)
            	271
            	(27.2)
            	
            	
          

          
            	Parenting environment(score)
            	1.64±0.67
            	1.60±0.63
            	0.83
            	.408
          

          
            	Life satisfaction(score)
            	3.63±1.39
            	3.59±1.35
            	0.41
            	.681
          

        

        
          
            No : Number, SD : standard deviation, p<0.05
          

        

        

      

      
        2. 삶의 만족도와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청소년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요인인 주거만족도(r=.31), 주관적 건강(r=.40), 양육효능감(r=.35), 정책적 요인인 양육환경(r=.17)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개인적 요인인 우울(r=-.61), 스트레스(r=-.48)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요인인 월평균 소득(r=.13), 주거만족도(r=.32), 주관적 건강(r=.42), 양육효능감(r=.37), 정책적 요인인 양육환경(r=.29)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개인적 요인인 우울(r=-.63), 스트레스(r=-.54)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s Analysis between Variables and Life Satisfaction in Unmarried Mothers
            (N=1,247)

          
          

        

        
          
            
              	
              	Life satisfaction
              	Age
              	Monthly income
              	Satisfaction with housing
              	Perceived Health
              	Depression
              	Stress
              	No of children
              	Parenting efficacy
            

            
              	r(p)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252)
          

          
            	Age
            	.08
(.233)
            	
            	
            	
            	
            	
            	
            	
            	
          

          
            	Monthly income
            	.05
(.211)
            	.16
(.011)
            	
            	
            	
            	
            	
            	
            	
          

          
            	Satisfaction with housing
            	.31
(<.001)
            	-.15
(.018)
            	-.05
(.227)
            	
            	
            	
            	
            	
            	
          

          
            	Perceived Health
            	.40
(<.001)
            	-.16
(.010)
            	-.11
(.048)
            	.23
(<.001)
            	
            	
            	
            	
            	
          

          
            	Depression
            	-.61
(<.001)
            	-.05
(.471)
            	-.09
(.082)
            	-.24
(<.001)
            	-.56
(<.001)
            	
            	
            	
            	
          

          
            	Stress
            	-.48
(<.001)
            	-.08
(.207)
            	.07
(.156)
            	-.11
(.095)
            	-.38
(<.001)
            	.67
(<.001)
            	
            	
            	
          

          
            	No of children
            	-.03
(.617)
            	.14
(.026)
            	.08
(.217)
            	.01
(.919)
            	-.09
(.147)
            	-.02
(.815)
            	-.05
(.411)
            	
            	
          

          
            	Parenting efficacy
            	.35
(<.001)
            	-.09
(.155)
            	-.04
(.257)
            	.26
(<.001)
            	.22
(.001)
            	-.29
(<.001)
            	-.14
(.027)
            	-.07
(.278)
            	
          

          
            	Parenting environment
            	.17
(.008)
            	-.03
(.677)
            	-.06
(.193)
            	.15
(.017)
            	.12
(.059)
            	-.11
(.080)
            	-.17
(.006)
            	.06
(.345)
            	.12
(.067)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995)
          

          
            	Age
            	.03
(.437)
            	
            	
            	
            	
            	
            	
            	
            	
          

          
            	Monthly income
            	.13
(<.001)
            	.05
(.133)
            	
            	
            	
            	
            	
            	
            	
          

          
            	Satisfaction with housing
            	.32
(<.001)
            	-.02
(.578)
            	.06
(.034)
            	
            	
            	
            	
            	
            	
          

          
            	Perceived Health
            	.42
(<.001)
            	-.05
(.091)
            	.21
(<.001)
            	.25
(<.001)
            	
            	
            	
            	
            	
          

          
            	Depression
            	-.63
(<.001)
            	-.07
(.020)
            	-.18
(<.001)
            	-.24
(<.001)
            	-.50
(<.001)
            	
            	
            	
            	
          

          
            	Stress
            	-.54
(<.001)
            	-.09
(.003)
            	-.14
(<.001)
            	-.14
(<.001)
            	-.42
(<.001)
            	.65
(<.001)
            	
            	
            	
          

          
            	No of children
            	-.06
(.051)
            	.05
(.086)
            	-.01
(.735)
            	-.04
(.204)
            	-.08
(.011)
            	.09
(.007)
            	.11
(.001)
            	
            	
          

          
            	Parenting efficacy
            	.37
(<.001)
            	.02
(.586)
            	-.01
(.423)
            	.22
(<.001)
            	.23
(<.001)
            	-.33
(<.001)
            	-.23
(<.001)
            	-.03
(.378)
            	
          

          
            	Parenting
environment
            	.29
(<.001)
            	-.01
(.699)
            	.02
(.241)
            	.17
(<.001)
            	.21
(<.001)
            	-.24
(<.001)
            	-.25
(<.001)
            	-.02
(.594)
            	.17
(<.001)
          

        

        
          
            No : Number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확인된 연령, 월평균 소득, 우울,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주거만족도, 고용의 형태, 주관적 건강, 양육환경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공차는 0.48∼0.90으로 1에 근접하고 분산팽창계수도 1.1∼2.07로 10보다 낮아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중 연령, 자녀의 수, 산전 진찰 횟수 등의 개인적(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하여 공변량 처리를 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6.21, p=.013),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41.2%를 설명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그중 우울(β= -.43)이 가장 컸으며, 스트레스(β=-.17), 양육효능감(β=.14), 주거만족도(β=.13)의 순이었다.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회귀모형 역시 유의하였고(F=5.70, p=.017),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 총변화량의 49.2%를 설명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그중 개인적 요인인 우울(β=-.37)이 가장 컸으며, 스트레스(β=-.20), 양육효능감(β=.14), 주거만족도(β=.13), 양육환경(β=.09), 주관적 건강(β=.07)의 순이었다(Table 3).

        
          Table 3.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N=1,247)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252)
              	>24 years old Unmarried mother (N=995)
            

            
              	Variables
              	B
              	SE
              	ß
              	t
              	
                p
              
              	Variables
              	B
              	SE
              	ß
              	t
              	
                p
              
            

          
          
            	Depression
            	-0.07
            	0.01
            	-0.43
            	-6.12
            	<.001
            	Depression
            	-0.06
            	0.01
            	-0.37
            	-11.22
            	<.001
          

          
            	Stress
            	-0.31
            	0.12
            	-0.17
            	-2.53
            	.012
            	Stress
            	-0.34
            	0.05
            	-0.20
            	-6.46
            	<.001
          

          
            	Parenting efficacy
            	0.28
            	0.10
            	0.14
            	2.66
            	.008
            	Parenting efficacy
            	0.30
            	0.05
            	0.14
            	5.78
            	<.001
          

          
            	Satisfaction with housing
            	0.22
            	0.09
            	0.13
            	2.49
            	.013
            	Satisfaction with housing
            	0.20
            	0.04
            	0.13
            	5.48
            	<.001
          

          
            	
            	
            	
            	
            	
            	
            	Parenting environment
            	0.20
            	0.05
            	0.09
            	3.83
            	<.001
          

          
            	
            	
            	
            	
            	
            	
            	Perceived Health
            	0.09
            	0.04
            	0.07
            	2.39
            	.017
          

          
            	F=6.21(p=.013), R2=.428, Adjusted R2=.412
            	F=5.70(p=.017), R2=.496, Adjusted R2=.492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성인 미혼모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우울,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Joseph & Bance, 2021; Samuels-Dennis, 2006).

      청소년과 성인 미혼모 두 집단 공통적으로 우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우울은 두 집단 모두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우울 평균 점수는 26.01점, 성인 미혼모 집단은 25.89점으로 두 집단 모두 우울의 임계값인 16점을 크게 상회하여, 두 집단 모두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2.80점)가 성인 미혼모 집단(2.7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각 3.63점과 3.59점으로, 일반 인구의 삶의 만족도 평균(4.5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Yun et al., 2019). 이는 미혼모들이 겪는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혼모들은 기혼 여성에 비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20). 양육의 부담 특히 홀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신적 고충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한다(Oh & Kim, 2018). 이에 따라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 간호 전문가들은 미혼모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혼모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미혼모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양육효능감(2.65점)이 성인 미혼모 집단(2.52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공동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Park, 2016)와 일치하며,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인식을 낮추고 양육효능감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연구(Kim, 2021)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가정방문 서비스와 같은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미혼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거만족도는 청소년 미혼모 집단(2.79점)이 성인 미혼모 집단(2.58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혼모의 주거 불안정이 삶의 질을 낮춘다는 기존 연구(Kim & Kim, 2020)와 맥락을 같이하며, 자녀 양육 미혼모의 요구도 조사에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Moon & Kim, 2014),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 미혼모는 주로 시설 거주(41.3%), 가족과 동거(35.3%), 독립 주거(23.4%)의 형태를 보였으나, 성인 미혼모는 독립 주거(44.3%), 시설 거주(30.5%), 가족과 동거(25.2%)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나 가족 동거 형태에서 독립적인 주거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Park, 2016)와 일치한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주거 형태의 변화는 미혼모의 자립 및 자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 지원은 매우 필수적인 정책적 과제로,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은 자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혼모들이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의 확대 및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때,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미혼모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성인 미혼모 집단과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평균 연령은 각각 33.61세와 21.39세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모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는 주관적 건강과 양육환경(양육하기에 안전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성인 미혼모의 주관적 건강은 2.86점으로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3.10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 경험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ousou et al., 2013). 또한, 주관적 건강은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Oh & Kim, 2018; Fleche et al., 2011). 성인 미혼모는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전문 간호사들은 성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 교육 및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 미혼모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양육에 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혼모의 양육환경은 청소년 미혼모 집단이 1.64점, 성인 미혼모 집단이 1.6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 인구의 양육환경 인식 평균인 2.2점과 비교할 때(Kwon et al., 2020)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양육환경을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 성인의 22.0%가 미혼모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미혼모들이 양육환경을 더 어렵게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won et al., 2020). 따라서 미혼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미혼모가 자녀를 보다 포용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 두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혼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무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청소년 미혼모 집단의 특성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정책적 차원에서 미혼모의 정신적 건강 관리와 주거 지원, 그리고 성인 미혼모의 양육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울,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주거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성인 미혼모 집단에서는 양육환경,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 조사’의 2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삶의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혼모 온라인 카페와 시설, 거점 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한 후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로, 선택편향이 있을 수 있고, 비대면 조사의 특성상 응답 왜곡의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명하였으나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해석과 연구 결과의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종단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 심리적 건강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양육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혼모가 사회경제적 안정감을 갖고, 한국 사회가 미혼모가 양육하기에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한 개인화된 지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양육,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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